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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산밀의 주요 재배지역별 원맥 제분 및 품질 특성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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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국내에서 생산되는 밀은 한 농가당 재배면적이 작고, 분산되어있어 재배관리가 어려워 품질 균일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

고 있다. 재배지별 기후 환경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, 재배지별 생산되는 원맥의 제분 특성 및 품질 

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.

 

[재료 및 방법]

주요 재배지에서 수확한 2017년산 밀 원맥을 1㎏씩 36점(전남북 12점, 경북 24점)을 수집하여 제분하고, 단백질, 회분 함량 

및 SRC 분석을 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주요 국산밀 재배 지역인 전북, 전남 및 경북지역의 2016년 10월 하순부터 2017년 6월 상순까지의 기상을 보면, 전 생육기간동

안의 기온은 전북지역이 11.1℃로 가장 낮고, 최고온도 22.8℃, 최저온도 1.3℃로 가장 낮았다. 강수량은 전남 > 전북 > 경북 

순으로 많았고, 일조시간은 이와 반대로 경북 > 전북 > 전남 순으로 많았다. 

주요 재배지역의 밀 원맥 36점을 제분율 측정한 결과, 경북지역의 예천 61.0%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, 경북지역의 상주 75.0% 

가장 높게 나타났다. 이렇게 같은 경북지역에서도 제분율이 61.0∼75.0%로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. 밀 품질 분석 결과, 

전북지역은 밀 단백질 함량 평균이 12.2%, 회분 함량 평균이 0.45%를 나타냈고, 전남지역은 단백질 함량 평균이 11.2%, 회분 

함량 평균이 0.81%를 나타냈으며, 경북지역은 단백질 함량 평균이 12.6%, 회분 함량 평균이 0.48%를 나타냈다. 특히, 경북지

역은 단백질의 변이차가 6.4∼17.5%까지 크게 나타났으며, 이는 재배지역 중 예천에서의 변이차가 크게 나타났다. 일조시간

이 높을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. SRC 분석 결과, 젖산 SRC에서는 1.93∼2.26, 물 SRC는 1.65∼1.68, 

탄산나트륨 SRC는 1.87∼1.91, 당 SRC는 1.84∼1.94의 범위를 나타냈다.

글루텐 함량과 관련있는 젖산 SRC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으나, 수분흡수량과 관련있는 물 SRC, 손상전분량과 관련있는 탄

산나트륨 SRC, 펜토산 함량과 관련있는 당 SRC는 유의성은 없었다. 이러한 국내산 밀의 제분 특성 및 품질을 주기적으로 조

사·분석할 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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